
꽃들이산을물들일쯤, 오색연등은거리를수놓는다. 제등행렬,
탑돌이, 성불도놀이, 방생등다양한행사들이펼쳐지는부처님오신
날. 부처님의탄신일을축하하고, 한해의안녕을기원하는이날은
이제많은이들에게또하나의축제의장이됐다. 
모든흥이나는행사에는음식이빠질수없는법인데문득, 부처

님오신날에는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 고민하게 된다. 무작정 서울
봉천동길상사의정위스님에게달려가부처님오신날에는무슨음
식을먹으면좋은지여쭤봤다. 
정위스님은부처님오신날이면검은팥을삶아먹는다고했다. 조

선순조때의학자홍석모가지은<동국세시기>라는세시풍속서에
는“많은사람들이부처님오신날이면, 검은팥을먹는다”고기록돼
있다. 
스님은“소금을넣어삶은검은팥을사람들과나눠먹는것은, 좋

은인연을만나좋은일이생긴다는의미를갖고있다”고설명했다.
길상사에서는스님과신도들, 이웃들이함께항상부처님오신날이
면행복을기원하며검은팥을나눠먹는다.
스님은“특별히부처님오신날이라고정해놓고먹는음식이있기

보다는지역의특징을고려해각절마다차려먹는음식이다르다”
고말했다. 다만“부처님오신날은많은신도들이절을찾아와공양
을하기때문에간편하게먹을수있는비빔밥이나전통음식인떡
을많이먹는편”이라고설명했다.
정위스님은비빔밥과함께시원하게먹을수있는까시리된장

국과떡과함께곁들어먹을수있는새콤달콤세발나물무침을소
개했다. 

까시리된장국은스님이즐겨만들어먹는음식이다. 까시리는해
초류로된장국에함께넣어먹으면시원한맛을낸다.
까시리된장국을만드는방법은냄비에물을넣고다시마와마른

표고버섯을넣어끓인다. 물이어느정도끓기시작하면된장을풀
어서간을한다. 
“절에서 만드는 음식은 오신채(마늘·파·부추·달래·흥거)를
사용하지않을뿐만아니라, 조미료도사용하지않아요. 된장만풀
어서간이좀싱겁다고느끼시는분들은간장을조금넣어서간을

하셔도괜찮아요. 까시리는맨마지막에넣으셔야돼요. 너무일찍
넣게되면국의색깔이변하거든요. 국이다끓었을때먹기직전에
까시리를넣으시면돼요.”
구수한냄새가폴폴올라오면어느정도된장국이다끓은것이

다. 다끓여진된장국에마른까시리를넣으면토독토독하며까시
리가국안에서춤추는소리가들린다. 스님은“방금토독토독거리
는소리들으셨죠? 이게바로음식을만드는재미이고, 행복이죠”라
고말한다. 

까시리까지 넣어 완성된 국에 두부를 적당한 크기로 총총 썰어
넣어 먹으면 된다. 조미료로 간하지 않은 된장국은 담백하면서도
구수한 냄새와 함께 시원한 맛이 난다. 까시리가 입안에서 오도독
오도독씹히는재미를느껴볼수있다. 
세발나물무침은떡과함께먹어도좋지만샐러드나비빔밥나물

로도무방하다. 새콤달콤한맛이특징인세발나물무침은세발나물
에고춧가루를적당히넣고, 식초와효소, 간장을조금넣어버무리
면 끝이다. 정위 스님은 세발나물에 스님이 직접 담근 복숭아통조
림과김을함께섞어버무렸다.
“복숭아통조림과김은굳이안넣어도돼요. 취향에따라먹으면
더재미있잖아요. 각자기호에맞게넣고싶은걸넣으셔서버무려
드시면됩니다. 다만고춧가루는너무많이넣지마세요. 그리고여
름에는좀더짭짤하게해서무쳐드시면입맛을돋우는데좋을겁
니다.”
향긋한나물과새콤한간이어우러지는세발나물무침은아삭거

리는복숭아통조림과고소한김이함께어우러져독특한맛을자아
낸다. 절편과함께곁들어먹으면한끼식사로도무방하다. 
정위 스님은“음식은‘아!’하고 탄성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시각적, 미각적으로 훌륭한 것이 진정한 음식이 아니라 먹는 이와
만든이모두가기쁨이올라와야한다는것이다.
스님은“음식이란, 먹을때만행복한것이아니라먹은후에도행

복한 음식이 진정한 음식”이라고 말했다. 부처님은 이고득락(離苦
得榴)이라고 말했다.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움을 얻
을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 글=이은정기자·사진=박재완기자

길상사 정위 스님이 추천하는 부처님오신날 음식

이 음식 한번 먹어보세요

①물에다시마, 마른표고버섯을넣고끓인다.
②물이끓으면된장과간장을조금넣어간한다.
③다끓여진된장국은다시마를건져내고까시리와두부를
넣어먹는다.

①세발나물을씻어서준비한다.
②세발나물을고춧가루조금과식초, 간장, 효소를넣어버무
린다.

③복숭아통조림, 김외에기호에따라넣고싶은걸넣어같
이버무려먹어도된다.

검은팥에소금을넣어삶아내면된다.

음식 조리법

#까시리 된장국

#세발나물 무침

#검은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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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세시기>에“검은팥 먹는다”

비빔밥에 까시리 된장국 일품

부처님의가피로
세상을비추고세상을깨우겠습니다.

불교계인재육성의중심-동국대학교

세상을비추는힘
세상을깨우는이름

봉축
불기2554년 부처님오신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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